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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의 화두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 그

리고 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1%에 분노하는 99%의 싸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논란 중 하나가 증세 논란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부유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하고, 

개혁을 요구한 해외보고서를 소개한다. 

이달 초 미국의 조세정의시민연대(Citizens for Tax Justice)와 조세경제정책기구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는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

(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 라는 공동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법인세1) 납부대상 기업 280개를 대상으로 2008

년에서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실효세율을 조사하고, 기업들이 법정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의 법인 내도록 하는 현재 조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이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부록으로 280개 기업 각각

에 대해서 3년간 매년 이윤과 납세액, 실효세율 그리고 세율이 낮아지게 된 요인들

을 꼼꼼히 서술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법인세 절반만 납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도한다는 증거 없어

보고서의 중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지난 3년 간 미국의 280개 기업이 실제

로 납부한 실효세율은 18.5%로 법정 법인세율인 35%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3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도 30개에 달했다. 이들이 

이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혹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각

종 세금혜택과 세금보조 정책들 때문이었다. 또한 280개 기업 중 해외에서 법인세

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13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법인세가 미국보다 평

균 6.1% 높았다. 다시 말해, 미국의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

를 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는 요

인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인건비, 무역거래비용, 해외시장확대 등의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1) 미국은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연방법인세(Federal Corporate Income Tax)와 주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법인세(State Corporate Income Tax)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 법인세는 연방법인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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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100개 기업의 CEO들이 모인 CEO

협의회의 연례회의에서는 미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법인세 인하를 주

장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국 내 투자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지만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다.2) 하지만 여전히 전경련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각국에서 치열한 법인세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하는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 보고서를 번역,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Who's Paying Corporate Taxes 
and Who's Not)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280개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18.5%이

다. 이 중 2009년과 2010년의 두 해 동안 실효세율 평균은 17.3%로 더 낮아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체 기업의 25%에 해당하는 71개 기업은 평균 실효세율 

32.3%로 법정세율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와 비슷

한 수의 67개 기업은 평균 실효세율 0%를 기록했다. 심지어 30개 기업의 평균 실

효세율은 -6.7%3)였다. 최저 세율은 -57.6%로  전력공급업체 펩코 홀딩스(Pepco 

Holdings)였으며, 최고 세율은 40.8%로 건강관련서비스업체 코벤트리 헬스 케어

(Coventry Health Care)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적어도 한 해의 실효세율이 0% 이하를 기록했

던 기업은  78개에 달했으며, 이중 25개는 2년 이상 0% 이하의 실효세율을 기록

했다. 이들이 같은 기간 동안 거둔 이윤은 1560억 달러로 만약 법정세율 35%가 

모두 적용되었다면 550억 달러의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18억 달러에 불과했다. 

30개 기업은 3년간 납부한 법인세의 총합이 0보다 적었다. (이들은 t다음해 법인세 

공제까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뜻이다.) 3년간 평균 실효세율 -57.6%의 펩코 

홀딩스, -45.3%의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3.4% 듀폰(DuPont), 

2) 이수연,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새사연, 2011.9.9

3) 마이너스 세율은 세금환불을 통해 돌려받거나 다음 해 법인세에 적용되는 감면되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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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구분
기업수 비율 *단위 : 10억 달러

평균 이윤

*단위 : 100만 달러

이윤 세액 평균세율 세전 세후

17.5% 미만 111 40% 526.4 24.4 4.6% 4742 4522

17.5% 이상 

30% 미만
98 35% 490.0 117.6 24.0% 5000 3800

30% 이상 71 25% 336.5 108.8 32.3% 4740 3207

전체 280 100% 1352.8 250.8 18.5% 4832 3936

초 저세율 기업

0% 이하 30 11% 160.3 -10.7 -6.7% 5345 5703

10% 미만 67 24% 356.5 0.0 0.0% 5322 5321

280개 기업의 3년간 세율 요약

-2.9%의 버라이즌(Verizon), -1.8%의 보잉(Boeing), -1.4%의 웰스 파고(Wells 

Fargo), -0.7%의 허니웰(Honeywell)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기간 거둔 이윤은 1600억 달러에 달했다.

3년 중에서 법인세를 안 낸 기업이 가장 많은 해는 2009년으로 40개 기업이 0% 

이하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2009년에 거둔 이윤은 786억 달러

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108억 달러의 세금환불을 받았다. 

2008년에는 22개 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고, 33억 달러를 환불 받았다. 2010년에

는 37개 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고, 78억 달러를 환불 받았다.

2. 법인세 보조금 규모(The Size of the Corporate Tax Subsidies)

3년 동안 280개 기업이 거둔 이윤은 1조 4천억 달러로 법정세율 35%를 적용하면 

4730억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2227억 달러가 

세금 보조로 감면되었다. 매년 세금 보조 액수는 2008년 614억달러, 2009년 762

억 달러, 2010년 851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절 반 이상인 1148억 달러가 25개 기업에게 집중 할당되어, 각 기업당 19억 

달러 이상의 세금 보조를 받았다. 3년 동안 180억 달러의 세금 보조를 받은 웰스 

파고 은행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AT&T 145억 달러, 버라이즌 123억 달러, 



[추천 보고서] 2008년~2010년 미국의 법인세 조사 보고서

- 5 -

기업 세금 감면액 (단위 : 100만 달러)

Wells Fargo 17960

AT&T 14491

Verizon Communications 12332

General Electric 8398

International Business Mchines 8265

Exxon Mobil 4096

Boeing 3585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3354

Goldman Sachs Group 3178

Procter&Gamble 3158

Merck 2860

PG&E Corp. 2726

Hewlett-Packard 2677

American Electric Power 2610

Devon Energy 2563

Wal-Mart Stores 2511

Coca-Cola 2461

American Express 2427

NextEra Energy 2380

Chesapeake Energy 2303

Exelon 2224

Duke Energy 2132

Comcast 2125

Union Pacific 2012

United Technologies 1986

총 25개 기업 114815

그 외 255개 기업 107885

전체 기업 222701

세금 감면액 상위 25개 기업(2008-10)

제네럴 일렉트릭 84억 달러, IBM 83억 달러, 엑슨모빌(Exxon Mobil) 41억 달러, 

보잉 36억 달러를 기록했다. 

 

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Tax Rates and Subsidies by Industry)

3년간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저 -13.5%에서 최고 30.4%까지로 격차가 존재

한다. 2010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최저 -36.4%에서 최고 30.6%까지 확대

되었다. 최저 세율의 산업은 기계산업(Indutrial Machinery) 분야로 3년 동안 가장 

낮은 세율인 -13.5%를 기록했고, 특히 2010년에 급격히 떨어져서 -36.4%이다. 이

는 오랜 기간 세금회피의 선두를 달려온 제네럴 일렉트릭의 영향이 크다. 또한 기

계산업에 속한 기업 7개 중 4개가 3년간 실효세율이 10%미만에 이르렀다. 

그 외에 정보기술서비스(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2.5%,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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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ies) 3.7%, 통신(Telecommunications) 8.2%, 화학(Chemicals) 15.2%, 금융

(Finanacial) 15.5%,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Oil,Gas&Pipilines) 15.7%, 운송

(Transportation) 16.4%, 항공 및 국방(Aerospace&Defense) 17.0% 로 모두 3년 

동안 세율이 35%의 절반 이하였다. 오직 도소매업(Retail&Wholesale Trade)과 와 

건강관리(Health Care) 만이 3년 내내 30% 이상의 세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로 차이가 크게 존재했다. 

군수산업(Defense Contractors)은 엄격한 의미에서 산업분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

로 낮은 세율을 보여 눈에 띄었다. 3년 평균 실효세율이 법정세율의 절반에 못 미

치는 15.3%였을 뿐 아니라 2008년 19.3%에서 2010년에는 10.6%로 급격히 감소

하였다. 

세금 감면에 있어서는 전체 감면액 중 56%가 금융, 에너지, 통신, 석유 및 가스 파

이프라인의 4개 산업에 집중되었다. 사실 이 4개 산업은 사실 보조금이 가장 필요 

없는 산업이다. 에너지 산업은 수요에 기반하여 규제당국의 감독 아래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산업과 통신 산업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마

저 세금 감면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만큼 이윤이 많이 창출되는 부문이다. 금

융산업 역시 굳이 국세청(IRS)까지 나서서 또다시 구제금융을 베풀 필요가 없다. 

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Historical Comparisons of Tax Rates and Tax 
Subsidies)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개혁법(Tax Reform Act)을 제정하여 수백억 달러의 

세금 유출을 방지했다. 이 덕분에 1981년에서 1983년의 경우 14.1%였던 실효세율

이 1988년에는 26.5%로 상승했다. 특히 이전까지 46%였던 법정세율이 1986년 

34%로 인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6년에서 1998년까지 250개의 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21.7%로 하락했고, 2002년과 2003년에는 17.2%로 하락했다. 현재 2008년에서 

2010년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추천 보고서] 2008년~2010년 미국의 법인세 조사 보고서

- 7 -

GDP 대비 연방법인세 비중(1960-2011)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1.24%까지 하

락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2년에 제정되었던 세금 

혜택 조항들이 소멸된 2000년대 중반 경에는 법인세 비중이 다소 오르면서 2004

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우 고작 1.16% 비중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한 번 2차 세계대전 이

후 가장 낮은 비중이라는 기록을 갱신했다. 

연방정부의 지출과 비교해 보면 1950년대에는 약 4분의 1, 1960년대에는 약 5분

의 1을 법인세로 충당했다. 하지만 닉슨 정부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11%로 하락했다. 2010년에는 연방정부 지출 중 고작 6%

만이 법인세로 충당되었다. 

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U.S. Corporate Income Taxed vs. Foreign 
Income Taxes)

기업들은 미국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법인세율을 낮춰야 외국 기업

에 비해 경쟁력이 생기며 이를 바탕으로 설비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추천 보고서] 2008년~2010년 미국의 법인세 조사 보고서

- 8 -

280개 기업 중 기업 전체 이윤의 최소 10% 이상을 해외로부터 얻는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율과 미국에 납부한 법인세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해외에서 더 높은 법인세율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134개 기업의 평균 해외 법인세는 미국보다 6.1% 높았다. 

이는 해외의 법인세가 높아도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즉,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세금 외의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낮은 인건비나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무역 비용의 감소 등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한다. 

때문에 현재 미국의 과도한 법인세 감면 조치들을 중단시킨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

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서 공정한 조세제도

를 마련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며, 도로와 다리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데 투자하는 것

이 훨씬 낫다. 

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How Companies Pay Low Tax Bills)

여기서는 기업이 세율을 낮추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을 간략히 보여주고자 한

다.

■ 가속 감가상각(Accelerataed depreciation)

투자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

우 자산은 줄고 비용은 늘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진다.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식인 셈이다. 

특히 2008년 초부터는 침체된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 부시 정부가 50% 보너스 

감가상각을 시행하여, 새로운 설비에 들어간 투자비용의 최대 75%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했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이를 확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성장하지는 못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비교해보면 50% 보너스 감

가상각이 도입되기 전인 2007년이 그 후보다 더 높은 투자를 기록했다. 

■ 스톡옵션(Stock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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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진에게 주는 스톡옵tus의 경우 실제 주식의 가치와의 차이만큼 세금 공

제를 받는다. 또한 스톡옵션의 경우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지 않지만, 또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280개 중 185개 회사가 과도한 스톡옵션 책정으

로 3년 동안 총 123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보았다. 애플(Apple)은 3년 동안 15억 

달러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 

■ 특정 산업 세금 우대(Industry-specific tax breaks)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 보조를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연구, 석유와 가스 채취, 

대체 에너지 개발, 에탄올 생산, 비디오 게임 생산, 영화 제작, 해외 설비 이전 등으

로 매우 광범위하다. 

■ 해외 조세 피난처(Offshore tax sheltering)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이윤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옮기는 

방식을 많이 찾아내고 있다. 몇몇 기업은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며 버뮤다 등의 

조세 피난처로 옮기고 있다. 

■ 대체최저한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1986년 만들어진 대체최저한세는 세금 혜택이 가해지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세

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이다. 하지만 기업 로비스트들의 노력으로 1993년과 1997

년의 개정을 거치면서 그 효력이 매우 약해졌다. 덕분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

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2001년에는 하원에서 대체최저한세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1986년 이후 기업들이 대체최저한세로 인해 지불했던 세금을 환불해주자는 시도가 

있기도 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대체최저한세가 제 몫을 하기위해

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 (Who Loses from Corporate 
Tax Avod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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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중

지난 25년 동안 급격히 줄어든 법인세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바

로 일반 대중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거나 아니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엄청난 재정 적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 불이익을 입은 기업들

산업 간에, 또 산업 내에서 기업들 간에 세율의 격차가 큰 만큼, 높은 세율을 부담

하는 기업들은 확실히 손해를 보았다. 

■ 미국경제

기업의 세금 회피는 소비자의 수요와 자유시장이 사적 투자의 적합성을 따지는 기

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철학과 충돌한다. 법인세는 자원의 낭비이다. 기

업이 세금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의 경영진들은 세금 혜택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본적 요인이 아

니라고 말한다. 대개는 인프라, 임금 수준, 시장 접근성, 노동력의 질 등을 보고 투

자를 결정한다. 

■ 주 정부와 주 납세자들

연방 정부의 법인세 감소는 주 정부의 법인세도 감소시킨다. 주 정부가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기반이 연방 정부에서 산출한 과세소득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의 

공공서비스는 줄어을 것이고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 조세제도의 완전성과 그것을 믿는 대중

평범한 납세자들은 정치적 처세를 잘하는 기업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세금제도에 의

문을 갖고 분노할 권리가 있다. 조세 제도의 핵심은 자발적 참여인 만큼 대중의 믿

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실제 이윤의 절반만큼

만 세금을 내고 있다. 일반 임금노동자들은 임금의 1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데 말

이다. 이는 세금제도를 망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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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한 제안(A Plea for Better Disclosure)

각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왜 법정세율인 3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이 제시해야 할 납세 정보에 관해서 곧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

이다. 

9. 세제 개혁(혹은 변질)을 위한 선택 (Tax Reform & Deform Options)

법인세를 개혁하려면 세금 보조금을 없애고, 산업과 기업 사이의 세금 불평등을 없

애야 한다. 또한 장기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늘려

야 한다. 강력한 대체최저한세를 복구시키고, 현행 법인세가 스톡옵션을 다루는 방

식도 재고되어야 한다. 조세 피난처에 대한규제도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인세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원

하는 것이며, 미국에 가장 필요한 조치이다. 


